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1월 17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Worship - 찬양

☞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찬 357장),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은혜의 선물은 믿음을 통해 얻습니다(창 15:1-7)
  아브람이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에 올 때 분명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
데 이곳에 온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우울해졌고 두려
움마져 생겼습니다.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
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
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15:1-2)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직접 눈으로 아들을 낳는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15:5)

  그 큰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으로 은혜에 접속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
님을 믿으십시오. 은혜의 선물은 믿음을 통해 얻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믿음의 실체를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예
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누구든지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롬4:23)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롬
4:24)

  창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
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창21:1-2)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자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
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
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엡1:18-20)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
님은 위대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5:8)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엡1:7)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낙
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은혜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2. 적용 (하나님의 응답,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1) 지금까지 내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십시오. 
 2) 더 큰 은혜가 내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3) 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이번주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Work (함께 기도합니다)  1. 한나님의 호의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2.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3. 육신의 아픈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